
장애인 선수단 “쿠팡 마크 달고 열심히 훈련할게요”
2019. 8. 7.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장애인 선수들이 쿠팡 오피스에 모였습니다. 대전, 원주, 광주는 물론 멀리 제주에서 온 선수들도 있었는
데요. 이들이 쿠팡을 찾은 이유는 바로 오늘 이들이 쿠팡의 식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쿠팡은 지난 8월 5일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20여 명의 중증장애인 선수들을 쿠팡 소속으로 채용했습니다. 탁
구, 조정, 볼링, 사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선수들이 쿠팡의 가족이 된 것이지요. 이날 창단식에서 선수들은 고명주
대표의 인사말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함께 쿠팡의 사옥을 둘러보고, 사내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직원 복리후생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https://news.coupang.com/archives/2674/




“쿠팡이라는 이름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쿠팡의 직원이라는 타이틀은 선수들 각자에 서로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사격 종목에서 활동하는 주성철 선수는 쿠팡이라는
이름에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햇수로 14년째 사격을 하고 있는 주 선수는 각종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석권한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국가대표 주성철 선수”

선수 활동 2년 만에 한국 신기록을 세울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보여온 주 선수는 유독 올림픽 선발전에서는 제 컨디션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다고 하는데요. 이제 쿠팡의 이름을 달고 출전할 2020년 도쿄 패럴림픽 선발전에서는 꼭 좋은 성과를 내어 올
림픽 출전의 기회를 얻고 싶다고 합니다.

“좀 더 욕심내자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되는 것이 바람입니다”

광주에서 함께 활동 중인 탁구팀 김규정, 김준영, 박연순, 홍인수 선수도 쿠팡과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되어 기쁜 마음을 전했습니다.
선수 생활만 14년 동안 해왔고 세계대회에서 활동하는 김규정 선수부터 탁구를 시작한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은 박연순 선수까지
다양한 배경을 지닌 선수들로 이루어진 이 팀은 함께 활동한 지 일 년 만에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동메달을 차지는 놀라운 성과를
이뤘습니다.

“왼쪽부터 김준영, 홍인수, 박연순, 김규정 선수”

20년 가까이 탁구를 해온 팀의 중심 김준영 선수, 운동을 위해 시작해 이제는 탁구장까지 새로 지었다는 열혈 신참 박연순 선수, 6
년 차 베테랑 쿠팡 고객으로서 쿠팡과의 뜻밖의 인연에 감동한 홍인수 선수, 생애 처음 올림픽 무대를 밟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김
규정 선수까지, 다들 조금씩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탁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
가 되는 것이 이들이 바라는 공통의 목표라고 합니다. 



쿠팡 직원이 된 장애인 선수들은 환영 선물 중 하나로 쿠팡의 로고가 달린 유니폼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들의 가슴에 달릴 쿠팡 로
고가 선수들이 뛰게 될 수많은 대회에서 소속감을 주고 또 힘이 되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쿠팡 가족이 된 장애인 선수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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